
부산항, 수출입금액-무역흑자 1위
관세청 , 2002년 1- 8월 수출액의 38.4% 차지 … 수입량은 7.0% 불과

부산항이 2002년 8월말 현재 국내 수출물량과 수출입금액, 무역수지에서 전국의 항만·공항 중 1위를 차지

했고 타 항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의 물품이 교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최근 발표한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2002년 들어 8월말까지 부산항에서는 국내 수출물량의 21.1%,

수출금액의 38.4%, 수입금액의 31.8%를 처리해 다른 항만과 공항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다만, 수입물량에서는 7%로 울산항(14.5%)과 인천항(12.6%), 광양항(11%)에 이어 4위에 그쳤다.

특히, 부산항은 수출과 수입을 합친 물량의 10%를 처리했으나 수출입금액 비중은 35.2%나 돼 다른 항만에

비해 고가의 물품이 많이 수출입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부산항은 8월까지 90억13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 2위인 광양항(19억7200만달러)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해 명실상부하게 국내 무역의 중심임을 입증했다.

부산항을 통한 수출품목 1위는 컴퓨터(18억500만달러)로 나타났고 음극선관(17억1800만달러)과 합성직물(15

억2500만달러)이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수입품목 1위는 자동차 부품(7억6900만달러), 2위는 기타 기계(6억5700

만달러), 3위는 쇠고기(5억800만달러)로 나타났다.

부산항의 수출입 품목은 매우 다양해 1-3위의 비중이 수출은 4.5-3.8%, 수입은 2.5-1.7%에 불과했으나 인천

항과 광양항, 울산항 등은 상대적으로 품목이 단조로워 1위 품목의 비중이 최소 11.2%에서 최대 82.8%로 편중

이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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